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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동경입니다.
기벡 29번 기출 문제와 사관학교 시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.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사관학교 기출문제는 수능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, 수능 전에 꼭 12학년도 
기출문제부터 모두 풀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. 
17, 18, 19학년도 수능 29번 문제와 사관학교 3문항을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.

왼쪽 문제는 17학년도 수능, 오른쪽 문제는 12학년도 사관 30번입니다.

- 두 문제 모두, 필요한 벡터를     등으로 설정한 후, 벡터의 내적을 사용하여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간결
한 풀이이며, 교육과정 상 문제의 목표에 가장 적합한 출제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.
- 복잡하긴 하지만, 두 문제 모두, 좌표를 설정하여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. 다만, 평가 목적이 엄청난 계산능력
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므로, 흔히 삼수선의 정리를 보이는 두 평면에 수직인 평면 안에서 계산을 진행하면 됩니
다. 
(평가원에서는 순수한 공간도형의 문제가 아니라면, 벡터나 좌표에 대해서 묻고 싶을 땐, 항상 한 평면 안에서 
계산할 수 있도록 모두 유도했습니다.)
- 수능에서는 3점 문제를 제외하고, 한 번도 이런 유형으로 문제 출제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의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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왼쪽 문제는 18학년도 수능, 오른쪽 문제는 15학년도 사관 28번입니다.

- 먼저 18학년도 수능 문제는 
⓵ y축에 평행한 평면과 구가 만나서 생기는 원 위에서 y좌표를 최소인 점을 특정하여 지정했으므로, 점 P의 좌
표를 찾고, 점 Q의 좌표를 찾은 다음(좌표 관찰 ⇔ 대수적 풀이)


의 값의 최대를 찾아야 합니다.
⓶ 그런데, 점 P, Q는 고정되어 있으므로 의 중점을 M이라 하면


=임을 알 수 있습니다.(벡터의 변형)
또, M은 평면 밖의 점이기 때문에,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 위에 있는 원 위 점까지의 최댓값을 구하면 됩니다.
⓷ 점 M에서 x+2z-5=0에 내린 수선의 발을 점 H 라 하고, 원 C의 중심을 점 A 라 하면



 


 

이 되고, 은 고정이므로, 의 최댓값을 구하면 됩니다.
(→ 2차원의 거리를 1차원의 거리로 만들어 비교하는 것)


의 크기는 평면 위 한 점에서 원 위의 점까지 거리의 최댓값을 구하는 것이므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.

- 15학년도 사관 28번 문제는 구 위의 한 점과 평면 위에 있는 원 위 점까지의 최댓값을 구하는 문제인데, 사실 
구 위의 점과의 거리는 구의 중심에서 어느 방향으로도 직선을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, 구의 중심과의 거리의 
최댓값으로 귀결되며, 풀이는 18학년도 수능 문제와 동일합니다.
- 사실 기하의 논리를 끌어내는 것은 15학년도 사관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. 18학년도 수능은 15학년도 사관 문
제를 알고 있고, ⓵, ⓶를 떠올렸다면,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. 
그러나 15학년도 사관 문제를 풀지 않아, ⓷의 과정을 대수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면, 공간좌표에 표시하기도 힘
들뿐더러, 계산이 굉장히 많아지는 효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. 그러므로 유의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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왼쪽 문제는 19학년도 수능, 오른쪽 문제는 14학년도 사관 15번입니다.

- 두 문제 모두 벡터의 일차결합이 나타내는 자취의 영역을 찾는 문제입니다. 
- 풀이 방법은 동일하게 17학년도 수능에서 사용했던 개념, 벡터가 좌표의 대용이 될 수 있음을 드러냅니다. 평
면 위에서 2개, 공간 위에서 3개의 기저벡터를 사용하여 굳이 직교좌표계를 찾지 않아도 점들의 집합을 표현할 
수 있다는 것이 이 문제가 내포한 개념입니다.

18학년도 수능 문제는 

의 영역을 먼저 작도한 후, 

의 자취를 더하여 가 어떻게 표현되는

지 관찰하셔야 하고
14학년도 사관 문제는 점 P가  , 을 움직일 때를 나누어 의 영역을 작도해야 합니다. 
- 쓰이는 개념도 구하는 것도 모두 똑같은데, 19학년도 수능은 14학년도 사관 15번을 발전시킨 셈이므로, 이에 
관해 준비가 되었다면 유의미하게 도움이 됩니다.


